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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의 명을 받아 황제의 모친인 황후를 위한 정자의 지붕에 쓸 기와를 만들기 위하여 왔던 출장이니 

본인들은 얼마나 긴장하였을까?  

시험 가마부터 청자 기와가 쏟아져 나왔다고 하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조영을  작성일20 23-11-12 16 :53:46

수박에는 수박만의 맛이 있다 

"깨달음의 빛, 청자"가 수많은 역사적 사실과 인물들의 

엮임 속에서 유장하게 흘러 내린다. 

장보고의 해상무역과 몰락, 이자겸의 난,  김부식, 정지상과 

묘청의 난을 거쳐 무신정변에까지 다다르고 있다. 

초기 송나라 월주 자기를 흉내낸 열악한 자기로부터 출발하여 

드디어 오묘한 비색 청자에 이르고 있다. 

소통과참여 >  강진글사랑 >  역사소설

댓글은 실명인증후 작성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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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황색 깃발 꼬리가 고려 본궐을 감싸도는 태몽을 안고 태어났다는 

공예태후의 파란만장한 일생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인종과의 사이에 5남4녀를 보았고, 18대 의종, 원경국사 충희,  

19 대 명종, 20 대 신종의 어머니였다. 

그러나 무신정권 아래에서 아들 의종이 이의민에 의해 

허리뼈가 부러져 죽고,  증손자가 살해되는 등의 피바람을 

면치 못했으니 실로 왕후라는 허울이 비참할 따름이다. 

의종과 공예태후가 과거 왕위 책봉 때의 갈등을 뒤로한 채 

모자간에 다정히 탐진 발효차를 마시는 모습이 

찻잔 속에 우러난 황금 빛 차처럼 도탑기 그지없다. 

왕의 선정을 기대하는 태후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어머니를 위해 

탐진 청자 기와를 올린 정자를 지어주려는 의종의 효심이 

한겨울 추위를 녹여주는 듯하다. 

태후가 의종에게 따라주는 찻잔이 사발에 가까운 다완이다. 

이 다완을 보니 와비차 사상 등 참선을 접목한 

일본의 다성으로 추앙받는 센노 리큐가 떠오른다. 

불이 불을 태워야만 비색이 나오고, 투명한 유리 광택이 나온다는 

탐진 청자의 오묘한 비법은 극과 극은 통한다는 세속의 이치가 

꼭 들어맞는 것도 같다. 

수박에 설탕을 뿌려주자 설탕이 묻지 않는 부분만 먹으며 

수박에는 수박만의 맛이 있다 라고 했다는 리큐의 말이 

왠지 일맥상통하는 것처럼도 느껴진다. 

아라비아 상인이 드나들어 쿠리야(고려)가 알려질 정도의 

국제 무역항인 벽란도에 고려청자 밀매조직이 있을 정도였다니,  

탐진 청자의 우수성이 얼마나 뛰어났는 지 놀라울 따름이다. 

사농공상의 빛나는 전통으로 

청자와 백자의 뛰어난 기술이 흩어져 

유럽의 자기를 명품으로 떠받들고 있는 

현실에 실로 고소를 금치 못하겠다. 

지금도 반도체의 ㅂ자도 모르는 

"사"짜들이 세상을 뒤흔들고 있으니,  

아름다운 되환민국이다. 

-------------------------------------- 

동지섣달 긴긴밤이 짧기만 한 것은 

근심으로 지새우는 어머님 마음 

흰머리 잔주름은 늘어만 가시는데 

한없이 이어지는 모정의 세월 

길고긴 여름날이 짧기만 한 것은 

언제나 분주한 어머니 마음 

정성으로 기른 자식 모두들 가버려도 

근심으로 얼룩지는 모정의 세월 

아아 가지많은 나무에 바람이 일듯 

어머니 가슴에는 물결만 높네 

-모정의 세월/한세일

김걸  작성일20 23-11-11 0 6 :35:0 7

당대 세계최고의 걸작품 청자는 비색의 아름다움입니다. 

정자의 지붕을 이루는 기와를 비색 청자를 사용하여 올린다는 생각은 가히 세계 1등입니디. 

세상 사람들이 이를 보게되면 탄성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청자를 가지고 있는 고장이 남도답사1번지 강진입니다. 

강진의 고려청자박물관에는 비색청자 지붕의 정자가 있습니다. 

(http://www.gangjin.go.kr)



탐진에서 태어난 비색청자를 우리 곁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 집니다. 

마음만은 따뜻한 온기를 계속 지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남섭  작성일20 23-11-10  0 1:42:26

비색 청자기화를 장흥 정안사에서 보았다. 참으로 청아한 느낌을 받았다.

청자는 불이 불을 태워야만 비색이 나오고 투명한 유리질의 광택이 난다고한다. 

도공의 불의 조화로운 기술,  탐진이 아니면 비색청자를 볼 수 없었던 시대가 문득 그립다.

이인석  작성일20 23-11-0 9  21:14:0 9

불에 오래 구울수록 멋진 비색의 청자가 된다니 우리가 보는 것만이 세상 전부는 아님이 확실합니다. 불과 흙,  우주의 또 다른 모습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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